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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로 개발한 스마트컨테이너, 
실제 바다 운송 시험한다

- HMM·동아대가 공동으로 스마트컨테이너 실 해역 운송시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스마트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제작한 스마트컨테이너 시제품에 대해 7월 14일(금)부터 3개월간 실 해역 

운송시험을 실시한다.

  * 컨테이너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위치 및 화물 상태 관제가 

가능하도록 한 차세대 컨테이너 

이번 시험은 부산신항에서 싱가폴, 인도, 브라질을 거쳐 부산신항으로 돌아오는 

여정으로 진행되며, 이를 운송할 선박(Brave호, 8,600TEU)은 HMM이 지원한다.

시험기간 동안 연구진은 스마트컨테이너에 내장된 통신 모듈을 통해 화물

데이터(위치, 온도, 습도, 충격 등)를 선박으로 원활하게 전달하는지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선박의 송수신 연결시스템(BTS*)은 전송받은 화물 데이터를 다시 

이번 사업에서 개발 중인 ’스마트컨테이너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송하게 된다.

 * BTS(Base station Transceiver Subsystem) : 컨테이너의 사물인터넷(IOT) 단말기와 선박내 

위성통신 장비 간의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결 시스템 

연구진은 이번 시험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2024년에 스마트

컨테이너 상용화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스마트컨테이너가 상용화되면 해상운송

중에도 화물에 대한 실시간 충격 예방과 온도 관리가 가능하여 주변 환경변화에 

민감한 첨단부품(반도체), 냉동식품 등의 안정적인 수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물류의 디지털화는 우리나라 수출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스마트컨테이너를 통해 화물의 실시간 데이터를 항만,
스마트선박과 연계하여 물류 과정 전반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우리 수출입 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팀  장 김현성 (044-200-6205)

스마트해운물류팀 담당자 사무관 강지욱 (044-200-6204)

     



참고1  스마트컨테이너 시제품 구성



스마트컨테이너 흐름도



참고2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추진배경) 기존 탈부착형 센서의 한계점* 및 항만·선박 무인화 

감안 시 “최적위치 센서+충전+통신+원격제어” 기능이 내재된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 필요  

    * 장치의 탈부착(장착·회수), 배터리 교환 등 수시 관리 인력 필요 + 컨테이너 

문제 발생 시 원격 조치 곤란(현재 냉장·냉동 컨테이너만 원격제어 가능)

 ㅇ (목적) 컨테이너의 위치, 충격·문개폐 여부, 온·습도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센서를 내장한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 및 실용화

ㅇ (기간/ 사업비) ‘21 ~ ’24(4년)/ 국고 82.32억원

사업명 세부내용
1차년도

('21)
2차년도

('22)
3차년도

('23)
4차년도

('24)
합계

(백만원)
스마트 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

 기술개발 1,443 1,948 2,475 2,308 8,174
기평비 58 - - - 58

정부출연금 소 계(A) 1,501 1,948 2,475 2,308 8,232
총 합계(A+B)　 1,501 1,948 2,475 2,308 8,232

(단위 : 백만원)

□ 사업 내용

ㅇ (’22년) 컨테이너 구조·스마트유닛·스마트센서노드 개발, 서비스플랫폼 

설계, 실용화 준비(요구사항 정의, 운영전략 수립 등) 등 2차 연도 사업 수행

   - 성과평가 워크숍 개최 및 단계평가(’22.12)

ㅇ (’23년) 스마트 컨테이너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서비스플랫폼 개발,
실용화 준비(실증 테스트, 운영 서비스 개발) 등 3차 연도 연구과제 추진

   * (성과물) Dry 컨테이너 시제품(’23년 2분기) / 냉동 컨테이너 시작품(’23년 9월)

□ 기대 효과

 ㅇ (물류분야) 글로벌 공급사슬의 전체 가시성과 추적성 향상, 화물 

파손 책임소재 명확화,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최적의 디지털 물류 

솔루션 발굴, 동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 재건 지원 

 ㅇ (컨테이너 제조분야) 100억 달러에 달하는 컨테이너 시장에서 

신규 먹거리 창출



참고 2-1  스마트 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필요성

□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핵심 목표

ㅇ (수출입 물류 개선) 우리나라는 높은 무역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물류 경쟁력이 낮아* 국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70.4% (G20국가 중 수출의존도 3위, 수입의존도 4위)로 높으나 
전 세계 167개국 중 수출입 물류 경쟁력 25위에 불과(World Bank, ΄18년 기준)

 - 화물의 해상 운송정보를 수집·분석해서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기반 조성 지원이 필요하며*,

    * 현재 화물의 해상운송 데이터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민간의 자발적인 
수출입 물류 공급 사슬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해상운송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하고, 민간이

활용(신규 서비스, 스타트업 발굴 등) 할 수 있는 기반 지원 필요

ㅇ (해운재건) 해운은 국가기간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상당하나, 선사의 

경영 여건 악화로 R&D 투자 여력이 없으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

    * 해양진흥공사에서 국적 선사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 6만900개 리스 계약(1,860억원 
규모)을 체결하는 등 국적 선사의 운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19년)

 - 글로벌 대형 선사(MAERSK, MSC, CMA-CGM 등)는 이미 컨테이너에 

센서를 부착해서 화물의 위치·상태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중

-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해양진흥공사 컨테이너 리스를 통해 국적 선사의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대형 선사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항만 안전사고 예방) 항만 특성상 대인 사고 발생 시 사망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주로 컨테이너 협착에 의한 사고가 잦음*

    * 부산항 기준 2년간 컨테이너 깔림, 협착 등 사고로 근로자 8명 사망(연합뉴스, ’20.2.13)

 - 기존의 센서 탈·부착 방식은 항만 내 작업이 불가피하므로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된 반면, 동 사업은 센서 기능 내장으로 위험 노출 최소화



참고 2-2  연차별 사업계획

□ 사업추진 로드맵

구분 ‘21 ‘22 ‘23 ‘24

요구금액
(국비/백만원)

1,501 1,948 2,475 2,308

스마트 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R&D)

스마트
컨테이너
기술

Dry
(일반)

구조 구조 설계 및 
시뮬레이션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스마트유닛 하드웨어/소프트웨어/패키지 개발 기능 안정화 및 공인 인증 획득

Reefer
(냉장ㆍ
냉동)

구조
내부 열 유동해석 
및 온도 조절장치 

설계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스마트유닛 하드웨어/소프트웨어/패키지 개발 기능 안정화 및 
공인 인증 획득

스마트센서노드 하드웨어/소프트웨어/패키지 개발 기능 안정화 및 공인 인증 획득

서비스플랫폼 서비스플랫폼 설계 서비스플랫폼 개발
클라우드 서버 운영

실용화
준비

실증 테스트 테스트베드 구축 국내/글로벌 실증테스트

사업화 요구사항 정의
시장 분석 및 사업화 모형 개발

수요자 운영방안 수립
사업화 전략 수립/경제성 분석

표준화 ISO / DCSA 표준화 활동 ISO / DCSA / IMO 표준화 활동

스마트해상물류
체계 구축 스마트 선박/항만 연계 운영 전략 수립 스마트 선박/항만 연계 운영 서비스 개발

사업 종료 이후 계획 실용화

□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명 세부내용
1차년도

('21)
2차년도

('22)
3차년도

('23)
4차년도

('24)
합계

(백만원)

스마트 
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

스마트 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

1,443 1,948 2,475 2,308 8,174

기평비 58 - - - 58

총 합계 1,501 1,948 2,475 2,308 8,232


